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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

그곳은 평등이 우리의 몸을 통과한 자리였고,

돌봄과 환대가 그 중요성에 걸맞은 위상을 되찾았고,

민주주의가 제도 밖에서 다시 태어난 현장이었으며,

새로운 역사가 현재형으로 발생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우연한 사건으로 남기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그날을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선언문



우리는 가장 오래된, 중요한 것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사회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선언문



“남태령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

민주주의의 진화 /  

민주주의의 재경험, 재역사화



각자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단색에서 무지개색으로

광장의 풍경, 지형의 변화



그 곳에 함께 있는

동지에 동지가 된 사람들





남아동지 헤쳐모여

조직화, 관계맺음, 연대의 실행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다.”



새로운 기술, 미디어의 전파력과

직접 몸으로 만나는 공동체 경험의 융합

온라인  오프라인



동학의 사발통문과 

남태령 파도타기 사이의

연결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동지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만남의 윤리와 태도



화물연대 CU본부 앞 서광석 열사투쟁 현장에서 남아동 연대발언



섞이고 오염되며 변화하는 

차이와 다양성, 평등의 시간

“혁명은 주변부에서 온다”

따로, 또 같이.



박종철 시민학교 취지문 발췌

-

“정답을 내리기보다 날카로운 질문을”

“누구도 외롭게 남겨두지 않는 수평적 관계를”

“모든 외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논하는 자리”

= 미래를 조직하는 공동체



남태령 자유발언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성적 목소리



https://namtaeryeong.net/echo

미래의 말: 남태령에서 오는 메아리미래의 말: 남태령에서 오는 메아리

https://namtaeryeong.net/echo


진실의 힘 발언 녹취를 토대로 제작한 인터랙티브 작품.

2026 광주 오월미술제, 대구 로컬포스트 출품.

남태령 자유발언을 매개로 한 지역과의 만남



민주주의는 

수동이다.

어떻게 굴릴 것인가?



세대 간 바톤터치

-

동료 간 바톤터치

= 시간의 투쟁, 그리고 돌봄과 협업의 기술



남아동 접주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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